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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 36차 미 가톨릭 은사적 쇄신 대회가 5
월 30일 (금요일) 저녁부터 6월 1일 (주일) 오후 1시
까지 San Antonio Convention Center 에서 열린다. 
금년에는 특별히 한인을 위한 쇄신 대회를 5월 31일
(토요일)에 가진다. 이번 한인을 위한 쇄신 대회는 
1993년 Santa Clara, CA 대회와 1996년 Edison, NJ 
대회에 이어 세번째로 NSC가 주최하는 전국 대회와 
병행하여 KSC가 주관하는 미주 한인 쇄신 대회가 된
다.  
한인들은 5월 30일(금요일), 31일(토요일) 저녁에 
열리는 전체 대회와 6월 1일 (주일)의 현지 대교구 대
주교님이 주례하는 주일미사에 함께 참가하고, 언어권 
민족별로 모이는 토요일 오전, 오후에는 한인 대회를 
가지게 된다. 
이번 한인 대회는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봉사자 
지침서 2000년 개정판에 대한 설명과 교육, 그리고 각 
기도회장과 각 지역 봉사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우리말 미사와 성령안수로 마감된다. 

대회참가 등록절차 
 
등록-단체로 기도회장을 통하거나 개벌적으로 KSC 본
부 또는 중남부봉사회에 3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회비-전체 대회 참가비는 일인당 60불, 하루만 참가하
거나 청소년, 학생의 회비는 KSC가 부담하지만 사전
에 등록하고 명찰을 받은 신청자에 한해 입장한다. 
숙소: 경비 각자 부담. 호텔 예약은 4월 말까지 KSC 
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또는 등록신청서(참가비) 보낼곳: 
KSC 본부: KSC HQ Office, 7031 Ke nmare Drive, 
Bloomington, MN 55348 
전화: 952)942-6288, Fax: 952)942-6290  
E-mail:  eec3000@att.net 
중남부봉사회:   Hae-jin Choi, 3625 Wellborn Road, 
#405, Bryan, TX 77801 
전화(집): 979)-260-6983, Cell: 979)492-8559 
E-mail:  hae-jin@tamu.edu 
 

미 전국 은사적 쇄신 대회 참가 신청서 
 

성명 한글: 영어: 본명: 

주소: 
 
 
전화: Fax: e-mail: 

소속 공동체: 

참가 등록비 $60.00 동봉 여부 (    )    호텔 예약 신청 여부 (    ) 
본인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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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쇄신 세미나 일정 
4/10-13 엘파소 천주교회. 기초 성령 세미나. 이 벨라뎃다 915)821-5564(R), 915)532-2383(B) 
4/25-27 동북부 봉사회. 제7차 성장 세미나.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Y. 사무장 201)398-1170 
5/9-11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St Pius X Retreat Center, Camden, NJ. 이관우 부제 215)646-3390 
5/9-11 남가주 봉사회. 성장 세미나. St. Ann’s Retreat Center. 김 영민 213)380-1585 
5/23-26 덴버 천주교회. 성령 묵상회. ST. Malo Religious Retreat Conference Center.303)617-7400 
5/30-6/1 NSC. 36th National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Conference. San Antonio, TX. 
5/31 KSC. 미주 한인 은사적 쇄신 대회. San Antonio, TX. KSC headquarter: 950)942-6288 
6/7 남가주 봉사회. 성령 강림 대축일 1일 대회. 바실 성당. 김 영민 213)380-1585 
6/8-11 동북부 봉사회. 청년9차 기초 세미나. Retreat House in Bronx, NY. 사무장 201)398-1170 
6/15-17 Columbus, OH. 본당 기초 성령 세미나. 강성진 614)937-2714 
6/24-27 Dallas, TX. 본당 제14차 기초 성령 세미나(남성). 신 민자 요안나 972)291-3147  
7/12-13 동북부 봉사회. 제 8차 성령대회. 봉사회 사무장 201)398-1170, Fax 201)398-1171 
7/18-20 KSC. 한미 2중 문화권을 위한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이 은경 쥴리아 253)926-0866 
8월 중남부 봉사회. 제3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지 베드로 713)466-6957 
8/9-10 남가주 봉사회. 제16차 성령 쇄신 대회. LATTC 대강당. 김 영민 요셉 213)380-1585 
8/29-31 동북부 봉사회. 봉사자 성서 세미나.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Y. 사무장 201)398-1170 
10/5-8 동북부 봉사회. 제40차 기초 성령 세미나. Retreat House in Bronx, NY. 사무장 201)398-1170 
10/10-12 Cleveland, OH. 본당 제10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신 요안나 440)835-3219 
10/17-19 남가주 봉사회. 제15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김 영민 요셉 213)380-1585 
11/28-30 동북부 봉사회. 제6차 청년 성장 세미나.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Y. 
12월 중남부 봉사회. 제4차 청장년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지 베드로 713)466-6957 
 

친애하는 미주 쇄신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전
례는 이제 예수 부활을 잘 맞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순
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
면서 폭력과 전쟁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현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금년에 내세운 목표의 하나로 미 주류사회
의 쇄신 운동과의 긴밀한 교류를 위하여 5월 말에 
San Antonio, Texas 에서 열리는 미 36차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언어권 민족들과 나란히 제3차 미주 
한인 쇄신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남부 봉사
회를 중심으로 많은 쇄신 가족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
니다.  
우리가 내세운 또 하나의 목표는 남가주 봉사회와 
동북부 봉사회, 그리고 각 지역봉사회 간의 친밀한 교
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회을 기하여 
미주(전국) 봉사자(임원) 회의를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
여 대회(간담회)에서 일반 쇄신 가족들과도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KSC 후원회원이 되면: 
1. KSC Newsletter를 직접 받습니다. 
2. KSC 출판도서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3. KSC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 됩니다. 
4. 매년 11월 1일 회원들을 위한 특별 미
사가 봉헌됩니다. 

정 회원의 회비는 월 $10 또는 연 $100 입니다. 
회원 주소와 check 보내실 곳: 
KSC HQ Office 
7031 Kenmare Dr., Bloomington, MN 55438 
 
KSC 회장(이창재 부제)은 후원회 대표총무에 동
북부 봉사회 전회장 윤석린 형제를 선임하였습
니다. 장차 전국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각
기도회 회장을 지역 총무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도회장 여러분의 협력과 동의를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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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월요일 정오부터 22일, 수요일 정오까
지 Augusta, Georgia에 있는 St. Joseph 성당 별관에
서 미 전국 성령 은사적 쇄신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
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2003년 성령 운동을 이끌어가
실 주님의 뜻을 찾는 모임을 가졌다. 
미국 성령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5개 그룹이 모여 
조직한 「Committee of 5」가 주최하여 모인 이 모임
에는 미주교회의 성령 운동 소위원회 Sam Jacobs 주
교, 미 전국 성령 은사적 쇄신 봉사회 (NSC) Aggie 
Neck 회장, 성령 은사적 쇄신 교구 연락관 협의회 
Hudith Hughes, 소수 민족 성령 은사적 쇄신 그룹
(Hispanic Group, Haitian Group, Korean Group, 
Filipino Group)의 Joseph Malagreca 몬시뇰, 계약 공
동체의 Dennis P. McBride 등 58명이 참석하였으며, 
Augusta, Georgia에 본부를 두고 있는 Alleluia 계약 
공동체가 Host를 담당하였다. 
미주 한인 성령 은사적 쇄신 봉사자 협의회(KSC)는 
회장 이창재 부제, 임문수 KSC 부회장(동북부 성령봉
사회 회장, NJ), 제임스 황 KSC 전문위원과 중남부 성
령봉사회 지도신부인 정건석 신부(Austin, TX), 지상근 
총무(중남부 성령봉사회, Houston, TX), 김데레사 재무
(중남부 성령봉사회, Houston, TX) 그리고 College 
Station,  Texas의 최모이세 형제, 고아가다 자매, 유바
오로 형제 등 9명이 참석하여 미주 한인 성령봉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 모임은 1995년 2월 St. Louis, MO에서 당시 가
톨릭 은사적 쇄신의 다양한 흐름을 하나로 모아 더 큰 
쇄신의 흐름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흐
름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기도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 일치 선언문」 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1월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
고 분별하는 가운데 한 해의 성령운동의 방향을 가닥 
잡아가는 연례 모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동 모
임은 금년 모임을 통하여 1) Unity 2) Personal 
Transformation 3) For the Youth 4) Mission 의 네 
가지 소 제목으로 나누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분별
하여 나갔다. Committee of Five 는 2월 중순 회의를 
거쳐 모아진 말씀을 정리하여 실천적 사항으로 각 그
룹에 통보하여 주기로 했다. 
아울러 Committee of Five는 2003년 2월 28일, 금
요일을 「미국 성령 은사적 쇄신을 위한 미 전국 기도
와 단식의 날」로 정하고 모든 성령 가족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기도와 단식의 지향은 1) 미국 교회의 치유 
2) 작년에 겪었던 어두움을 이기기 위한 성령의 능력
을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 한인 성령 가족들도 이 기
도의 날에 적극 동참했다.  (제공 임 문수 동북부 봉사
회장) 

 

 
 
지난 1월 31일, 금요일 부터 2월 2일, 주일까지,  2
박3일간 NSC (미전국 성령 은사적 쇄신 봉사회)가 주
최하고 New Jersey 쇄신 협의회가 주관한 동북부 지
역 쇄신 지도자 협의회가 Delaware, Maryland,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및 Washington D.C.
에서 약40여명의 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Kearny, 
New Jersey 소재 Archdiocesan Youth Retreat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금요일 저녁 7시30분에 시작
된 동 모임은 이번으로 3회째 개최되는 것으로, Host
를 담당한 John Gorden 신부는 각 기도회에서 외롭게 
활동하던 봉사자들이 이런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폭발
적인 역사하심을 느끼고 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6명의 사제, 2명의 부제,  2명의 수녀도 참석한 이번 
모임에 동북부 봉사회에서도 임문수 회장을 비롯하여 
김은미 자매, 김영숙 자매, 오종신 자매, 김기백 형제 
등이 참석하였다.  
5개의 강의를 포함하여 찬미와 기도 모임, Sharing, 
성시간, 질의 응답 및 미사 등으로 진행된 모임 안에
서 특히 Nancy 수녀의 가르침에 관한 강의가 봉사자
들에게 많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한 많은 기도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원로들과 최근에 참석하는 기
도회원 사이의 중간 기도회원들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
면서, 이것은 원로들이 후배 회원들에 대한 배려와 양
성을 소홀히 한 까닭임을 알고 원로회원들이 모든 봉
사를 독점하지 말기를 촉구하였다. 
이번 모임에서 ‘The New Life in the Spirit 
Seminars Team Manual’과 ‘Prayer Journal for 
Baptism in the Holy Spirit’의 저자인 Therese 
Boucher와 성장세미나 교재인 ‘There’s Always 
More: Expecting New Fire’의 저자 Nancy Kellar 수
녀에 대한 소개와 설명의 시간이 있었으며, 동북부 봉
사회는 동 서적들의 한국어 번역을 저자와 협의하여 
구두 승인을 얻었으며, 한국어 번역은 미주한인 성령 
은사적 쇄신 봉사회(KSC)와 협의하여 KSC의 명의로 
번역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한인 봉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주 이러한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정녕 성령 안에 하
나임을 체험하며,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공 김 은미 동북부 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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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잃지 않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를 
강 성호 부제 (은퇴) 하와이 한인 공동체 기도회 
 
1981년 봄에 우리(강성호) 부부가 한국 방문 길에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지내면서 보니 그곳에는 성령 운동이 한참이었고, 처
가에서도 식구들이 쇄신운동에 참가하고 있어서 자연
스럽게 우리도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쇄신운동에 참여하고 싶
었으나 먼저 7주간의 세미나(LSS)를 받아야 한다고 해
서 안수만 받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잘 아는 
Maryknoll 회 신부님을 만나서 성령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그 분이 만든 테잎과 소
책자를 받아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우리 부부는 그 
테잎을 들으며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마침 이 때쯤, 본토에서 치유은사를 받았다는 미국 
신부 한분이 오셨다고 전화가 와서 우리(교우) 6사람이 
함께 참석하였는데 그곳에서 여러사람이 치유되는 것
을 목격하였고, 우리 교우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은혜
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약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본당 신부님(심덕신 요셉)에게 
말씀 드리고, 우리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신부님께서는 성령쇄신 세미나에 조예가 있는 분이었
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여섯 사람에게 
7주간 세미나를 하셨고, 이어서 본 세미나를 하여 35
명이 받았는데, 이웃 미국 신부님의 협조를 받으면서 
아주 성공리에 세미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기도회가 꾸준히 이어 왔고, 그 동안 90년대
에 4차례의 세미나가 수원교구의 한연흠, 김화태 신부
님들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에는 
세미나를 못하여 교우들이 영적 갈망을 느끼고 있었습
니다. 
마침 작년에 본당 신부님(설 요한)의 특별한 배려로 
KSC(미주 한인성령쇄신봉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세미
나를 통하여, 명실 공히 미국 교구에 속한 한인 공동
체로서 미국 주교회의가 제시한 쇄신 지침에 따른 세
미나(LSS)와 기도회(Prayer Meeting)에 대한 바른 교
육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후에 성당에
서 1시간 정도 성서묵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은 갈리히 수녀원에서 3-4시간 정도의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30-40명 회원이 참석하여 김 마리아 
회장의 인도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
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애 깊은 친
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택 어거스틴, 타코마 본당 

 
내게는  두 아들이 있다. 중1이  된 작은  놈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의례 그 나이에는 그렇듯이 자동차에 관
한 관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남다른 것은 그  표현이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멋있는 차가  지나가면 이건 완
전히 "까부러지는"거다. "와와와와와우!!!, 으흐흐흐!!!!"
하는 감탄사가 서두를  장식한  후  말이 이어진다. 멋있
는 차  한대가  그런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줄은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다. 
나도 호기심이 꽤 많은 편이다. 희귀한  것이나, 흔

치 않은 happening을 보면 내 작은 놈처럼 그런 감탄사
는 질러대지  않아도  감동하곤  한다. 왜  다른  것과는  다
른지, 왜 이상한 일이 일어 났는지 많이 궁금하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신문  보도를  보며 엉

엉 소리  내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불 속의 딸과  전화  
통화했던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마침 집에는  혼자  뿐이
라 눈치  볼 것 없이 시원하게(?) 목을 놓아 울었다 . 그
리고는 50이 다 되가는  내게 아직도  이런 정서가  남아  
있었나 신기해 했다. 
나이가 들어 가며 어릴 때의  감정과 정서를 유지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 우스운  얘
기를 들어도 그저  빙긋이 미소만 띄는 분들, 아니 왜  
깔깔 한바탕 시원하게 웃어 제끼지 못하는가? 기가 막
힌 이야기를  들어도  "어 그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 "
와우! 우찌  그런일이!?" 하면서 따지고 드는 호기심은  
왜 없는가? 아마 세상을  오래  살면서 먹고  사는 일, 아
이들 키우는 일 등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며 살다 보
니 감정과 정서는 메마르고 갉아 먹혀 들어가 버렸나  
보다. 
감정과  정서를 함양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내적 

문화의  성숙이다. 우리  사회에 문화가  없다면  삭막하다 .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사회 외부의 문화를 즐기며  
살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내부 문화가  말
살돼 있다면  사회  외부의 문화도  즐길 수가  없다. 감정
과 정서가 말라 붙어 개인의 내부 문화가 소진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쓸쓸하다. 
풍부한 감정과  정서는 우리 신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하고 이웃의 고통을 같이  
나누며 사랑하려면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야 한다. 감정과 정서가 메말라  문화가  없는  곳에는  공
감과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성서를 보며  감동하기를 원한다 . 우리는 기

도 속에 주님과  만나  감동  받기를  바란다. 감동은  영혼
을 새롭게 한다. 
 

독자 광장과 글방은 여러분이 만드는 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과 관계된 글을 모두 함께 나누기를 바랍
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news@kscusa.org 로 보내 주십시오. 


